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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출가의 길에서 길어올린 인문정신의 극치
고집불통 같은 중심이 아닌, 받아들이며 단단해지는 중심!

소중한 가치를 지키되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만나다

법인은 설법하지 않는다. (…) 그러다 어느 대목에서 한마디 하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괴로움으로 꽁꽁 뭉친 마음 한 귀퉁이를

죽비처럼 가격한다. 황지우 시인

극단의 세상에서
나를 바로 세우다

중심
中
心

본래 정해진 길, 그런 길은 없다
가면 열리는 길, 그런 길은 있다

법인法忍  1976년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향림사에서 출가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조계종 교육부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2000년 해남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

라는 프로그램을 열어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실상사 대안학교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며, 월간 〈참여사회〉 편집위원장으로 일상에서 깨달음이 빛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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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생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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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경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동서양 철학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40년이 넘도록 깊고 다양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심층마음의 연구》(반야학술상), 《대승기신론 강해》(불교출판문화상대상),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원효학술상), 《불교의 무아론》(청송학술상), 《칸트와 초월철학》(서우철학상), 《실체의 연구》, 《성유식론 강해》 등이 있다.

‘공’ ‘연기’ ‘수행’ ‘일체유심조’ ‘공적영지’로

   나와 세계 그리고 마음의 실상을 밝힌 다섯 번의 명강의

나와 세계에 대한 의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 닿게 되는 곳이 본래 

마음자리다. 이 책은 그 길에서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줄 것이다. 수불 스님 · 안국선원 선원장

전문적 학식을 대중적 열망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책은 모기 주둥이로 
쇠를 뚫어온 독자들에게 뜻밖의 출구와 청량감을 선사할 것이다. 한형조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한자경의 일체유심조 강의 |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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